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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하 그약]얀센 '리스페리돈' 릴리 '자이프렉사'  
 
“사람들이 나만 보면 수군거려요. 무서워요.”  

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안에 떨며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할 때가 

있다. 자기를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 하며 

도통 집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.  

정신분열병은 연간 입원환자가 2 만 2000 여명을 헤아린다. 2000 년 

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입원진료를 많이 받는 질병으로서 치질 

백내장 폐렴 맹장염에 이어 5 위를 차지했다.  

정신분열병은 뇌 속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긴다. 이 

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을 약물로 교정하는 것이 바로 정신분열병의 

치료법이다.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부족한 인슐린을 투여해 몸속 혈당을 

조절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.  

그러나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쉽게 재발한다. 첫 발병 뒤 약을 꾸준히 복용한 

사람 중 병이 재발할 가능성은 20∼25%지만, 중단하면 70∼75%로 

높아진다. 이 때문에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야 하고 그만큼 부작용에 대한 

우려도 높다.  

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할로페리돌 클로르프로마진 등의 약물은 

정신분열병의 감정 둔화나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에는 효과가 없었다. 몸이 

뻣뻣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등 부작용도 많았다. 복용한 환자의 

15∼20%는 쉴새없이 입술을 오물거리거나 혀를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

‘ 지연성 운동장애’ 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앓았다.  

최근 개발된 약물은 이 같은 단점을 크게 개선했다. 또 감정 둔화나 

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. 최신 치료제로는 △얀센사의 

리스페리돈 △릴리사의 자이프렉사 △아스트라제네카사의 세로퀼 등이 있다.  

정신분열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‘ 꾸준함’ 이다. 증상이 없어졌다고 

약을 중단하면 재발하기 십상이다. 재발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손상되고 

환자의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다.  

가족의 도움도 절실하다. 최근 정신분열병을 앓았던 일본의 한 30 대 주부가 

쓴 투병기 ‘ 마음의 병을 앓는다는 것은 어떤 것? 정신병 체험자로부터’ 가 

일본 서점가를 강타하고 있다. 실명을 밝힌 이 주부는 “ 가족뿐만 아니라 

친구, 지역사회 등 넓은 의미에서의 ‘ 가족’ 이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을 

구할 수 있다” 고 강조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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